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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청소년 대상 사할린동포 이야기 담은 낭독콘서트 개최
 - 12일 고양시 성사중학교·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에서 개최 

- 관람 청소년들 “사할린동포들 겪은 역사적 경험과 아픔에 공감” 반응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우리 안에 함께, 사할린 이야기’라는 낭독

콘서트를 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1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성사중학교에서 두 차례 개최했다.

 ㅇ 11일 인천 남동사할린센터 개최된 콘서트에는 국내 첫 공립 다문화

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 재학생 23명 등 80여명을 초청하였다. 12일 콘서트

에는 성사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00여 명 등이 참석하였다.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할린동포를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 두 콘서트 모두 청소년 소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2020년作, 김미승 

작가)를 4명의 배우가 낭독하거나 상황에 맞게 실감나게 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검정 치마 마트료시카’는 일제

강점기 러시아에서 태어난 조선인 소녀 ‘쑤라’가 사할린으로 간 아버지

를 찾으며 겪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 마트료시카는 나무로 만든 러시아의 전통적인 인형

 ㅇ 낭독콘서트에서는 ‘쑤라’가 러시아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며 느낀 정체성의 

혼란, 사할린에서 조선인들이 겪은 척박한 삶, 광복이 됐는데도 고국

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할린에 남아야했던 조선인들의 아픔, 사할린에 



조선어학교를 세워 우리말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하는 ‘쑤라’와 친구

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ㅇ 이번 콘서트의 음악은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서 음악

감독으로 활약한 김길려 감독이 맡았다.

□ 콘서트를 관람한 학생들은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건너간 온갖 

고통을 겪은 사할린동포들의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며 

“동포들의 역사적 경험과 아픔에 공감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 김미승 작가는 학생들에게 작품을 쓰게 된 동기와 ‘검정 치마 마트료

시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기와 고난에 맞서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용기 있게 꺼낼 것”을 당부했다.

  ㅇ 사할린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영주귀국한 동포 중 정문영

씨와 권경석 씨도 이번 콘서트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학생들에게 사할린

동포로서의 삶과 영주귀국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사할린동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귀국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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